
5. 아도르노와 멜랑콜리
[Melancholie의 기원사]
- Freud의 정신분석학적 멜랑콜리 이론을 역사철학적 이론으로 옮기기
- 프로이트가 멜랑콜리의 본질적 병인으로 진단했던 <원초적 나르시시즘>, <선외디푸스
적, 식인적 구강단계에의 집착>, 그로인한 객체부재의 에고성, 그로인한 <자존감의 상실
(Verlust des Selbstgefuehls)>등으로 진단했던 문제들은 아도르노에게 역사철학적으로 재 
진단된다.
- 그러나 프로이트에게는 병적 요인으로 진단되는 <원초적 나르시시즘>은 아도르노에게 
부정적으로만 정의되지 않는다. 그 상태를 아도르노는 ‘미분리-분리 과정의 변증법적 상태’
로 받아들인다.
- 아도르노에게 모든 단계는 이미 자의식의 단계다. 의식 이전의 단계는 고려의 대상이 아
니며 대상이 될 수도 없다. 
- 따라서 이 원초적 변증법적 미분리-분리 상태는 양가적으로 해석된다. 미믹(Mimikry)와 
달팽이의 우화가 그것이다.
- 미믹은 자기부정을 통한 자기유지의 태도다: 기억 없는 의식상태(Erinnerungslose 
Identifikation). 
- 그러나 이 태도는 동시에 다른 가능성, 즉 원초적 기억의 가능성을 내포한다.
- 그러나 동시에 <먹기와 먹히기>의 상태
- 그러나 동시에 원초적 폭력
- 아버지 Adam
- 원초적 질문에 대한 금기
- 대답되지 않은, 언어화 되지 않은, 침묵과 맹점의 장소
- 사이렌의 우화는 이 단계의 재회다. 이 단계에서 오디세우스는 이미 이성적 주체였으므
로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을 것이다. 그러나 그는 여전히 역부족이었다. 그래서 그는 책략
과 폭력으로만 사이렌의 노래, 침묵과 맹점으로 존재하는 내 안의 타자 공간을 건너갈 수 
있었다.       
- 그 이후의 문명화 과정은 병적 이성화의 과정이었다
- 그 끝에 <파충류의 사회>, <현혹의 사회>, <재신화된 사회>가 있다.
- 이 사회는 본질적으로 <고통의 망각시대>다: <클로르포룸에 대하여>/ <어리석음의 동
창회> 
- 이 사회는 권력과 지배의 사회이며 슬픔이 허락되지 않는, 애도가 허락되지 않는, 애도 
불가능의 사회, 멜랑콜리의 사회다.    

[멜랑콜리적인 것 (Das Melancholische) 앞에서]
- <부정 변증법>의 사유윤리
- <비동일자(das Nichtidentische)>, <침묵하는 것 (das Sprachlose)>, <문을 열지 않는 
것 (das Opake)>, <현기증을 불러 일으키는 것 (das Schwindlerregende)> 와 화해하기의 
윤리를 위하여
- <미메시스적 언어>
- <객체의 우위 (Vorrang des Objekts)>



- <머무름의 윤리>/ <시도적 사유>/ <별자리(Konstellation)>/ <우연히 들어서는 것 
(das Hinzutretende)>
 - 그러나 또 하나의 도피주의 (Eskapismus)

6. 멜랑콜리와 현대사회
6.1. 아도르노의 현혹사회 (Verblendungszusammenhang)

동어반복 사회 (Welt der Wiederholung/ des Immergleichen)
총체적 시스템 사회
사이비 개인사회: 주체와 육체의 변증법
풍요와 권태
행동장애와 도피주의 신드롬
일상의 심미화 

아도르노에게 멜랑콜리는 반복문화가 만들어내는 아우라 때문이다. 즉 후기 자본주의 문화
는 똑 같은 것이 끝없이 반복되는 문화이고, 이 문화 안에서는 그러한 반복과 동어반복의 
강압이 그렇게 반복되는 것들의 자연스러움, 변화할 수 없음, 당연함 (So sein Sollendes)
이라는 아우라를 형성하게 된다. 이 새로움이 불가능한 반복강박의 아우라 안에서 갇혀서 
생과 문화는 권태(Langeweile)의 운명에 빠지고 그 운명 앞에서의 절망이 멜랑콜리의 대기
권을 만든다.    

6.2. S. Sontag의 ‘Camp'

풍요가 권태의 어머니다. 권태의 달콤함은 가질 만큼 가졌다는 만족감으로부터 온다. 가진
자들은 더 이상 수고스럽게 조작할 필요가 없다 (Maniplation). 그동안에는 그 일로 수고로
왔으나 이제는 그 수고로부터 거리를 두고 즐기고 싶어한다. 이 즐김이 ‘달콤한 권태’다. 포
포스트 모던적 감수성을 지칭하는 ‘캠프’도 유사한 현상이다. 캠프는 풍요사회에서만 가능한 
향유방식이다. 고급문화의 엘리티즘을 경멸하면서 대중문화의 유치함을 즐기겠다는 캠프의 
미적 태도 반엘리트적이 아니라 사실은 또 다른 엘리티즘이다. 대중문화가 고급화 되어 대
중의 감각이 이미 고급화 되었을 때, 더 이상 대중화된 고급감각을 주장하지 않으면서 그 
고급감각으로부터 동떨어진 대중문화의 유치한 것들을 ‘즐기겠다는 (amuesieren, 
gounieren)' 취향은 사실상 고급엘리티즘이다. 캠프는 아무 대중문화나 즐기지 않는다. 고급
감각이 즐기지 않으려는 대중문화들만을 즐기려 한다. 캠프의 감각은 세련화 되고 고급 선
택적이고 그래서 귀족적이다 -> 이러한 경향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 온 심미적 엘
리티즘, 즉 실제를 가상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허위의식의 연장선상에 있다.

3. <권태의 심미화 전략>
자유를 앞세우는 Beliebigkeit의 부자유 현상. 엄연히 존재하는 사회현상인 멜랑콜리와 권태
를 객관적으로 성찰하는 대신 그 현상 자체의 유희를 통해 문제를 희석 중화 시키는 위험성



4. <Melancholie의 탈정치화 전략>
자유를 앞세우는 자의성(Beliebigkeit)의 부자유 현상. 엄연히 존재하는 사회현상인 멜랑콜
리와 권태를 객관적으로 성찰하는 대신 그 현상 자체의 유희를 통해 문제를 희석 중화 시키
고자 하는 문화전략.     


